
2016년 전국 중학교에 전면 도입된 자유학기제는 기존의 교육 관행을 깨고 학교와 
교사에 많은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중학교 교실 수업 풍경을 빠르게 바꾸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학생 중심 수업으로의 혁신은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역량 중심의 교육 방향과도 부합해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평가에 힘입어 자유학기제는 새 정부에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정책 연구를 맡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 산하 
자유학기제지원특임센터는 자유학기제 확대 및 발전 방향을 놓고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변화의 방향을 가다듬고 있다. 

과연 앞으로 자유학기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 자유학기제 지원 및 정책 연구 
업무를 총괄하는 김경애 자유학기제지원특임센터 소장에게 그 방향을 묻고 들었다. 

교육계 주요 인사 혹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교육 철학을 들어보며 앞으로 교육계가 나아가
야 할 방향을 생각해봅니다.

김경애 자유학기제지원특임센터소장



미래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 보여주다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된 지는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연구학교 중심의 시범 운영 

기간까지 포함하면 자유학기제가 교육 현장에 도입된 것은 어느덧 5년차를 맞는다. 그간의 
자유학기제 의의와 성과를 김 소장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김 소장은 우선 자유학기제에 
대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학생들이 초·중등 시기에 어떤 경험을 해서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에 대한 공유된 의식을 제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육 현장에 깔린 
자유학기제라는 판을 통해 미래지향적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됐다는 것. 

김 소장은 “항상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렀던 학생들이 자발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활동 
중심의 수업에 임하면서 자신의 다양한 특성과 재능을 인정받고 발견하게 됐다”면서 “교사는 
국가교육과정을 전달하는 매개자 역할을 넘어 창의적으로 수업을 새롭게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일괄적인 수업과 평가로 
단조롭기만 했던 학교라는 공간이 가르침과 배움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육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자유학기제 확대, 필요하나 신중하게
교육 현장의 이러한 고무적인 변화는 자연스럽게 자유학기제 확대에 대한 논의로 연결됐다. 

현재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3년 6개 학기 중 1학기에 한해 시행된다. 서울, 경기 등 일부 
시·도에서만 자유학기제와 인접한 학기를 연계학기로 지정해 변형된 형태의 ‘자유학년제’로 
시범 운영 중이다. 

김 소장은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자유학기제가 초·중등 교육 전반을 개혁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앞으로 교육이 변화해 가야 하는 방향을 자유학기제가 
보여주고 있는 만큼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차원에서라도 자유학기제는 장기적으로 중학교 
전체, 나아가 고교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속도다. 김 소장은 “아무리 취지와 방향이 맞더라도 해당 정책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면서 “교육 정책은 정책이 시행되는 시점에 그 
정책에 곧바로 영향을 받는 학생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 시·도나 학교별로 학생들이 처한 
상황이 달라 자유학기제 확대로 인한 유불리가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마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준비도나 구성원의 이해도가 상당히 다른데다 고교 입시나 대학 
입시 제도와의 연계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괄적인 자유학기제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김 소장은 “그나마 시·도별로 운영되는 고교 입시 제도가 집단 간 유사성이 큰 편”이라면서 
“만약 시·도내에서 학교, 학생, 학부모 간의 합의만 이뤄진다면, 전국적으로 자유학기제를 
일괄 확대하기보다 시·도별로 자유학기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장의 목소리 들려 달라”
현재 자유학기제지원특임센터는 자유학기제 확대를 둘러싼 여러 방안을 놓고 다양한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다. 김 소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자유학기제의 다양한 확대 
모델을 제시하고 각 모델의 장점을 밝히기도 했다(<표> 참조). 



하지만 김 소장은 교육 정책의 
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라고 강조한다. 김 
소장은 “정책 연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교사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이라면서 
“센터에서 교사와의 만남을 
비롯해 여러 창구를 마련하고 
있으니 교육적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 확대 방안에 

대한 교사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끝으로 자유학기제 확산을 이끈 교사들에 대한 고마움도 덧붙였다. “시행 초기의 

냉소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가 이렇게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교육의 희망을 경험한 현장 교사들이 중심축이 되어 노력과 헌신으로 
자유학기제의 확산을 이끌어 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만들어낸 긍정적 
측면을 조금 더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저희 센터 또한 앞으로도 교육콘텐츠 개발, 교사 연수 
확대, 체제 정비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김 소장)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